
고려청자의 독창적인

상감기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

청자는

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푸른색 그릇이에요. 

흙으로 빚은 그릇에 청자 유약을 입혀 

12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냈어요. 

또한 상감이라는 장식기법을 사용했어요.

<국보순회전: 모두의 곁으로>
어린이를 위한 감상활동지

무늬를 자세히 관찰하며 색칠해 보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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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 사람들은 청자에 식물, 동물 등 다양한 무늬를 넣어 아름답게 꾸몄어요.

청자 속에 어떤 무늬가 있을까요? 사다리를 타고 가서 알아보세요.

청자를 더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상감기법으로 무늬를 넣었어요.
‘상감’은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그 속에 다른 재료를 넣어서 무늬를 장식하는 것을 말해요. 
고려 사람들은 상감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하여 고려만의 독창적인 청자를 만들었어요.

그림으로 상감청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?

➊
반쯤 건조된 바탕흙
표면에 조각칼로
무늬를 새겨요.

➋
그 안에 흰 흙 또는
붉은 흙을 채워요.

➌
표면을 긁어내

무늬를 만들어요.

➎
유약을 입혀서
높은 온도에서 
한번  더 구우면

상감청자가 완성돼요.
(재벌구이)

➍
건조 후

가마에 구워요.
(초벌구이)

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 청자 상감 국화무늬 잔과 잔 받침 청자 상감 국화무늬 잔 청자 상감 물가풍경무늬 매병

가마에 구우면 상감한 부분은 어떤 색으로 변할까요? 흰색과 붉은색을 긁어보세요.

흰색 흙을
넣은 부분은
어떤 색으로
변할까요? 붉은색 흙을

넣은 부분은
어떤 색으로
변할까요?

꽃잎이 열 개로 이루어진 잔과 잔 받침에는 상감한 국화무늬가 있어요.

여러분은 이 잔에 국화무늬 대신 어떤 무늬를 새겨 넣고 싶은가요?

국화 모란 학, 갈대

청자 상감 국화무늬 잔과 잔 받침
고려 13세기  /  전체높이 11.8cm

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
고려 12~13세기  /  높이 19.7cm  /  국보


